
부 고 

 

마가렛 메리 MARGARET MARY 수녀  ND 4641 
 

(이전 메리 발레리 진 Mary Valerie Jean 수녀) 

 

마가렛 메리 퍼 Margaret Mary PER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35년 5월 22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55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사 망: 2023년 10월 12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3년 10월 20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마가렛은 존과 메리(비아죠) 펄에게서 태어난 다섯번째 아이였다. 딸 하나가 영아기에 

사망했고 아들 하나는 5세에 세상을 떠났다. 마가렛은 언니 둘과 매우 가까웠으며 가족이 

나누었던 소박한 저녁 모임을 즐겼다. 마가렛은 집과 학교에서 사랑에 넘친 아이였다. 

가족들은 성 비투스 슬로베니아 본당 소속으로 살았는데 딸들이 그곳서 초등학교와 종교 

활동을 했다. 마가렛은 늘 슬로베니아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에 감사했다. 마가렛의 

8학년 교사였던 메리 애그나 바텔 수녀는 아스피랑으로서 노틀담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공동체 

입회를 염두에 두라고 격려했다. 고등 학교 시절은 빨리 지나가 1953년 2월 2일에 청원자가 

되어 노틀담 수녀회에 입회했다. 착복하면서 자신의 두 자매의 이름인 메리 발레리 진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다.   

 

마가렛 메리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성 요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오하이오 신시내티 자비에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20년 이상 초등부 고학년과 중학교 

교사로서 일했다. 수녀는 아이들을 사랑했으며 가장 잘 돕고 지적, 영적으로 도울 수 있기 

위해 그들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들였다. 음악에 대한 애호와 예술적 재능으로 이들은 자신의 

일정에서 절대로 생략되는 법이 없는 선호하는 주제였다! 

 

수녀는 버지니아 미들버그의 노틀담 기관에서 지내는 동안 하절기의 학업으로 고급 교리 

학위를 얻고 1983년에는 종교 교육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자신의 교육을 이어나갔다. 

버지니아 윈체스터의 성심 본당에서 사목 봉사자로서 봉사한 다음에는 샤든에서 관구 

본원으로 돌아갔다.   

 

샤든 건강 관리 센터에서 살루스 보조와 간호 조무사로서 일하는 동안 공동체 수녀들에게 

행하던 봉사는 특별한 사랑의 구제였다. 마가렛 메리 수녀는 예술적, 창의적 재능을 

사용하면서 연례 바베큐/부티크를 위한 많은 물품을 만들어 냈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목공 

예술을 배웠다. 수녀의 생각은 직접 만들어 낸 많은 시에 사로잡혀, 틀을 만들거나 카드로 

제작하기 위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이들을 나누었다. 

 

건강이 쇠퇴함을 느끼면서 수녀는 시간과 힘을 기도에 쏟아부었다. 성심과 묵주기도의 성모님 

신심은 수녀의 마음에 소중했다. 수녀는 가족과 친구들, 수녀들과 건강 관리 분야 직원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충실함으로 품었다. 여러 해 동안 마가렛 메리 수녀는 

정신 건강에 대한 내적 어려움의 도전을 친절과 품위로 – 그리고 늘 머금고 있는 미소로써 

마주했다. 모든 것을 통해 수녀는 단호했고 거침이 없었지만 친절했고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마가렛 메리 수녀가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기를.   


